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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영업실적 호조 “눈치”
매출의 60% 이상이 수출 … 주유소 석유제품 매출비중은 15% 불과

사상 최대 분기실적 발표를 앞둔 SK이노베이션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사상 최대실적이 자랑할만한 기록이겠지만 국내 최대 정유기업인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여론이 영업실적 발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4월29일 1/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SK이노베이션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

할 전망이다.

중동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강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석유제품의 정제마진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역내 수출이 유례없는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수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흔히 정유기업을 내수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1/4분기에는

처음으로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20-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의 판매비중은 전체 매출의 15%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수출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유기업들이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

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 때문이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정유업이 내수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

로써 외화를 벌어오는 애국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셈이다.

실제로도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26조원의 수출을 기록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기업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업종의 속성상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독자적인 제품의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인

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역내 시장의 수급상황에 의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어 전자나 자동차 등 전

통적인 수출기업과 수평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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